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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산업 체감경기 악화 “비상”
전경련, 6월 화학제품 BSI지수 88.8 불과 … 수출대책 절실

5월에 이어 6월에도 정유․화학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.

전국경제인연합회(회장 강신호)가 국내 600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기업경기실사지수 BSI(Business 

Survey Index)는 정유업종이 5월 116.8(원지수 100)에서 6월 94.6으로, 제약 및 화학제품은 5월 99.7(원지수 

90.2)에서 6월 88.8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.

BSI가 100 이상이면 해당월의 경기가 전달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그렇지 않다는 기업보다 많

음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반대를 뜻한다.

6월 BSI는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나타냈는데 제조업(101.2) 전체의 BSI 가중지수가 100을 상회한 반

면, 정유(94.6), 고무 및 플래스틱(64.1), 제약 및 화학제품(88.8)은 최근 중국경제 긴축정책과 유가 및 원자재 

가격의 불안,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3대 경제악재로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.

특히, 정유는 계절적 비수기와 고유가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부진을 전망하는 가운데 내수는 전월 81.7에

서 147.9로 호조를 보일 전망이지만 수출과 투자에 있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정유를 제외한 화학업종은 내수에 있어 유가급등과 원료가 상승으로 부진을 전망하고 있고 수출과 투자에서

는 5월에 이어 전반적인 소폭의 호전을 전망하고 있다.

BSI 가중지수 실적 및 전망(2004.6)

구  분
종합경기 내 수 수 출 투 자

실 적 전 망 실 적 전 망 실 적 전 망 실 적 전 망

전산업 104.2 95.8 107.4 98.9 138.8 124.1 117.7 114.4

제조업 104.2 101.2 101.1 108.0 137.1 136.3 108.2 103.9

고무/플래스틱 41.1 64.1 98.2 98.2 160.4 160.4 100.0 100.0

제약/화학제품 99.7 88.8 117.7 92.4 99.2 102.6 105.4 106.4

정  유 116.8 94.6 81.7 147.9 118.7 95.1 155.1 108.5

자료) 전국경제인연합회

전경련은 지속적인 경기침체, 유가상승, 신용불량자 문제의 미해결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을 우려하고 있으

며, 세계경제의 주요 악재가 현실화된다면 수출 중심의 화학업종은 경기회복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.

<화학저널 2004/06/09>


